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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한국면세점協 운영위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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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라 등 국내 대기업 면세점들이 처음으로 면세사업에 진출한 중소기업과 손잡고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사진

한국면세점협회(회장·이홍균)는 최근 대 중소기업 면세점간 상생협력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상생협

력운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10일 밝혔다.

면세점협회는 위원회 출범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면세점 5개사, 신규 중소면세점 5개사와 함

께 상생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기금(10억원, 향후 2년동안 20억원 추가 조성) 조성을 비롯, 

상생지원실을 신설하는 등 중기면세점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위원회는 협회 상근이사(이원석 이사장 직무대행) 1명을 비롯하여 대기업 면세점 소속 위원 3명, 중

기면세점 소속 위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중기면세점의 전반적인 인큐베이팅 지원 등 다

양한 부분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기면세점의 과도한 운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천공항의 중소기업 통합 인도장 설치공사 

비용(2억5천여만원) 전액을 기존 면세점이 조성한 상생협력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면세점 업계는 이번 상생위원회 출범으로 양적 성장에 머물렀던 한국면세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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